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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론개혁이 진영 가르기 개혁인가 
 

대 국회에서 석을 가진 거대 여당 민주당이 일 당선자 워크숍을 준비하며 대 개혁과제를   21 180 27 3

선정했다고 한다 국회 권력기관 교육 개혁이 그것이다 그러나 대선 뿐 아니라 대 총선 전후 시. , , . 21

민과 언론 노동자가 꾸준히 요구해 온 언론개혁은 누락되었다. 

대 개혁과제가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언론 개혁이 누락된 이유는 납득할 수   3 . 

없다 오늘 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여권은 최대한 갈등을 줄이면서 개혁의 성과를 내겠다는 . (22 ) “
전략 이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진영을 편 가르는 개혁과제는 하지 않겠다는 ” . “
의지가 명확하다 는 여권 관계자 의 발언이 언론개혁을 미룬 이유로 보인다고 한겨레는 전했다” “ ” .

납득할 수 없는 점이 여기에 있다 언론개혁이 진영을 편 가르는 개혁과제 인가 여기서 진영이  . “ ” ? 

란 어떤 진영인가 민주당과 통합당인가 진보와 보수를 떠나 언론이 정치권력 관료권력 자본권력? ? , , 

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야 함은 당연하다 개혁입법 과제는 국민의 대의기구로서 여당이 수행해. 

야 할 책임이지 진영 논리를 앞세워 우선순위를 정할 선택지가 아니다.

게다가 코로나 관련 대책의 핵심에도 가장 중요한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 보완 또한 누락되었  19 

다 고용보험의 확대를 두고 민주당은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부터 시작해 자영업자까지 . “ , 

고용보험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부분은 사회적 합의 가 필요한 ‘ ’
만큼 당장 서두르지는 않을 방침 이라고 밝혔다” . 

민주당은 솔직히 말하라 여기서 사회적 합의 란 누구와의 합의를 말하는가 통합당과의 합의인  . ‘ ’ ? 

가 재벌과의 합의인가 한국판 뉴딜은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대가로 얻어낼 성장정책인지 묻고 싶, ? 

다 특수고용 노동자가 넘쳐나는 미디어 산업의 대표 노조로서 전국언론노동조합에게는 결코 묵과. 

할 수 없는 발언이다.

전국언론노동조합은 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수구 야당의 반발을 염려한 민주당의 행보에 유감  21

을 표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언론개혁과 고용보험 확대 모두 우리 자신의 성찰과 결단을 통해 . 

감수할 준비가 되어있다 여전히 여의도 국회 담장 안에만 갇혀 있는 민주당에 언론개혁과 고용안. 

정을 개혁입법 주요과제로 삼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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